
LG화학, 현대자동차 판매 협력
배터리 공급대가로 300대 구매 … 쏘나타H 할인혜택도 제공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협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는 3월26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현대자동차 김충호 사장(사진 오른쪽)과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 권영수 사장(사진 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쏘나타 하이

브리드 업무용 자동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LG그룹 전 계열사에 국내 최초의 중형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쏘나

타 하이브리드 300대를 업무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충호 사장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된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급한 LG화학과 업무협약

을 맺어 더욱 뜻이 깊다”면서 “제휴가 환경자동차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수 사장도 “LG화학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선두기업으로 국내 대표적 친환경 자동차인 현대

자동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

하고 있다”며 “협약은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친

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고객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친환경기업의 이미지

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LG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LG그룹은 본사 트윈타워를 비롯한 계열사 주요 지점에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전시한다.

LG화학 권영수 사장은 업무협약을 솔선수범해 홍보하는 차원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1호를 구입할 예정이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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